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6:34)
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마6:26~34)
1992년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사의 노후 대책’에 관한 강의를 듣고 ”노후대책에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강사님은 “선교사 노후 대책은 마련된 것이 없다. 아직 선교 나가지도 않았으면서 노후대책 걱정을 하느냐”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야간기차를 타고 짐칸에 짐을 올리면서 주님이 심중에 생각나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평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신과 감동, 기도 응답의 감사에 울음이 멈춰지지 않아 휴대용 휴지가 모자라게 밤새 울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거론하는 저에게 첫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3개월의 국내 일정을 마무리하고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플란트 치료와 집안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도우심을 받으며 남동생의 사망 이후 25년의 숙제를 해결하고 나머지는 문제들은 자매들에게 맡기고 출국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사역 방향과 인도를 기대하며 평안으로 소식 드립니다.  
                                  2022.   5.   18.   김에스더 드림
기도제목   
· H 부인 가정은 첫째딸이 친정에 와서 별거 중인데(B/S, GT,GC) 어린 두 자녀들이 있는데 이혼문제가 해결되고, 한류 팬인 셋째 딸이 대학졸업 후 첫 직장에 잘 적응하여, 처음 교제할 때 한국어를 매개로 성경을 읽으며 교제했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 한식 강사인 U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딸의 가정에 3월에 외손자가 3월에 태어났는데 (E/Af, AD) 복음과 구원에 관한 이유 질문하는 가정이 되도록
· N은 대학생일 때 만났는데 두 딸의 엄마가 되었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신실한 무슬림 친정어머니와 좋은 친구로만 교제하고 있는데  
·  A는 영접한 후에 주변의 사람들과 종교적 논쟁으로 위축된 것 같고 온라인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없다고 양육과 교제하는데 어렵습니다.
· 거주비자 신청을 위해 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사역지의 물가 인상으로 집주인이 불필요한 조건 없이 월세 인상(70%)으로 재계약해서 이사하지 않도록.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제 사역지는 환율의 인상과 함께 물가인상폭이 월세는 100%, 공산품 등 식품은 달러 환율에 따라 매일 인상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음)
·  건강검진 결과는 이메일로 받기로 했고, 거제도 집은 제 짐만 대충 정리하고 거제도에서 19일 출발하여 5월 20일 새벽 출국의 모든 준비와 수화물도 안전하게 사역지까지 도착 기도 부탁드리며 동역자님들의 기도제목도 성령으로 교통하기를 소망합니다. 


